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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cycle of growth, stagnation, and decline of commercial districts resembles that of a living, breathing organism. People are motivated to visit commercial districts due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ire commercial district, which affects the typology of weekday and weekend commercial distric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alley commercial districts’ vitality through the typology of commercial district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lley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penings and closings. For the analysis, we utilized floating population big data and dynamic time warping time series cluster analysis. Additionally, we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business openings and closings. The analysis results that the number of apartments, business type diversity index, density of businesses, and number of hinterland gathering facilities exhibit positive relationships for determining weekend commercial districts. By contrast, the number of franchises, number of office workers, individual land price, existence of subway station, and the location adjacent to major commercial district exhibit negative relationships. Furthermor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penings and closing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different types of alley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are identified and that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business openings and closings in each alley commercial district are indicated.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t revitalization policies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the alley commerci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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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권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이정란·최막중, 2018). 또한, 상권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역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쇠퇴했던 상권이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던 상권이 정체되는 순환을 겪는다. 이러한 상권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을 볼 수 있다. 판매와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권의 특성 외에도 상권 내에 문화시설이 공존하여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 외의 목적을 가지고 상권을 방문하는 상권유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용 장소로서도 이용되고 있다(서나경, 2007). 상권은 소비자의 성향이나 이용 패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특히, 평일 상권과 주말 상권은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에 대한 이해는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말 상권은 여가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평일 상권에는 업무와 일상생활을 위한 방문이 주를 이루며 유동인구의 패턴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상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과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요일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어떠한 특징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권에서 사업체의 창·폐업에 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진입과 퇴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은준 외, 2021). 이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 경제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은 단순히 개인 사업의 성패를 넘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쇠퇴, 도시 경제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남윤미, 2017; 이정란·도난영, 2019; 이경주·임준홍, 2020). 따라서,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도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최은준 외, 2021). 이러한 변화는 상권의 매력도 감소나 기존 상업시설의 존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Teller and Reutterer, 2008; 윤윤채·박진아, 2016; Helm et al., 2020). 이처럼 상권에서 사업체의 창·폐업에 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일반적인 원리로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 상권의 유형에 따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이정란·최막중, 2018).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권 내부와 외부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고 있으나(김동준 외, 2019), 특정 상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체가 자리 잡은 공간적·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정동규, 2017; 김동준 외, 2018).

      2015년부터 서울시는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형 골목상권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공유하며,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라면 대기시간이나, 불편한 교통편 등을 감수하는 등의 ‘경험과 공유’에 대한 가치가 소비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골목상권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정동섭, 2019). 또한, 골목상권 내에는 다양한 사업체, 서비스, 문화 공간이 밀집해 있어 소비자들은 한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동시간과 검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골목상권은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차지하기에 골목상권의 붕괴는 국가 경제나 개인의 삶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노화봉·정남기, 2016).

      본 연구는 서울시 골목상권을 대상지로 한다. 서울시 골목상권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골목상권의 위치와 배후지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골목상권의 이질성에 기반하여 유동인구 특성에 따른 골목상권 유형화를 수행하고 유형별 창·폐업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상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2019년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골목상권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또한, 유형별 영향요인과 창·폐업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골목상권의 개념
        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4). 또한, 상권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다루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상권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중심지이론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를 끌어들여 상점과 구매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정 규모의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Huff, 1963; 양갑모, 2006; 이연수 외, 2014; 이정란·최막중, 2018; 김현철·이승일, 2019). 이러한 측면에서 골목상권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확장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임수명 외, 2020).

        서울시는 2015년부터 ‘대로변이 아닌 거주지 안의 좁은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업 세력의 범위’로 골목상권을 정의하였다(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2023). 이러한 서울형 골목상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음식점업, 소매업과 같은 30개 이상의 생활밀접업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대로’, ‘로’를 제외한 길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형성되어 있기에 대형 유통시설과 같은 점포가 제외되어 발달상권과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되는 성격을 갖는다(유현지, 2021). 또한, 골목상권은 홍대, 이태원, 서촌 등과 같은 전통적 중심상권의 배후지역으로 비교적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임대료와 소규모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집적하는 특징이 있다(김현철·이승일, 2019; 임수명 외, 2020). 이렇게 골목상권에 집적하게 된 사업체들은 집적에 의한 유인(Cumulative Attraction), 소비자 비용 감소로 인한 소매 상점의 구매 외부효과 등 집합 효과로 인한 다양한 이점을 창출하여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Schulz and Stahl, 1996; Oppewal and Holyoake, 2004; Teller and Schnedlitz, 2012; 유현지, 2021).

        그러나, 소상공인의 삶과 연결된 골목상권이 쇠퇴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추가투자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남윤미, 2017). 또한, 높은 창업률과 폐업률은 상권의 빠른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상권의 불안정은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한다(이정민 외, 2021). 이러한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은 지역경제의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주어 도시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남윤미, 2017). 이는 발달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의 상권들과 다른 골목상권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권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골목상권 매출액 영향요인 관련 연구
        최근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Lee, 2022), 골목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유동인구와 매출액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특히, 상권의 크기와 형태, 상업시설 성과를 결정짓는 근간이 되고,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이나 기존 점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상권에서 중요한 지표이다(김현철·이승일, 2019; 유현지, 2021).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골목상권 관련 연구들에서는 주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집중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강현모·이상경(2018)은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활용하여 서울시 골목상권의 매출액과 고객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여성 고객 비율은 서북권 상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20~30대, 40~50대 고객 비율은 동남권과 동북권 골목상권들 매출액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확인하여 골목상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특성의 관계를 확인했다. 김현철·이승일(2019)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골목상권의 매출액과 상권 특성, 도시 공간구조 특성, 배후지역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음식점·주점업 점포 수, 업종 수, 20~40대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오전 6~11시, 오후 5~9시) 등은 골목상권의 매출액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COVID-19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골목상권의 매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나 매출액 예측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박성희·송재민, 2022; Lee, 2022; Lee et al., 2024). 앞선 선행연구들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등 특정 유동인구 요인이 매출액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매출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매출액과 유동인구와의 관계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른 인구의 유동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매출액과 유동인구와의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각 상권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상권 내 유동인구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실증적인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완희 외, 2018). 상권의 사회적 활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유동인구는 매출액 데이터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분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상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맞춘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골목상권 유형화 관련 연구
        상권의 유형화는 각 상권에 따라 존재하는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물리적 환경에 따라 상권을 4개의 유형(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관광특구상권)으로 구분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2023). 이는 상권마다 다른 성격을 나타내며,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환경이 유사한 상권 유형 안에서도 유동인구나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최준영, 2022). 이는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상권 유형도 동질적인 상권이 아니며 그 안에서의 변화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상권 유형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골목상권마다 다른 특성변화에 맞추어 상권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강현모·이상경(2019)은 골목상권의 2014~2016년의 매출액 변화를 종속변수로 구축하여 Dynamic Time Warping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6개의 군집을 도출하고 성장상권 및 쇠퇴상권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 및 20~30대 매출 점유율의 증가, 건축물 밀도와 상권의 면적은 상권의 성장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지완 외(2023)도 COVID-19 발생 전후 시점의 골목상권 매출액 변화와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성장상권 및 쇠퇴상권을 도출했다.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장상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는 인구 유입 요소가 골목상권의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오영기·이상경(2022)의 연구는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년 동안의 분기별, 업종별 골목상권 점포 수 자료를 구축한 후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4개 유형(쇠퇴상권, 성장상권, 정체상권, 성장 후 정체상권)으로 구분했다. 이후, 골목상권 유형별, 업종 유형별 점포밀도 변화를 분석하여 생활밀접업종의 변화가 골목상권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사업체의 창·폐업률, 상권 밀도 및 다양성 등을 포트폴리오 분석에 사용하여 골목상권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현철·안영수, 2019; 박경태·김영훈, 2022). 앞선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골목상권의 특성을 통해 각 골목상권의 유형과 특성을 도출하고, 골목상권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상권의 성장과 쇠퇴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한 매출액은 상권 내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실제 해당 상권의 전체적인 변화를 대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매출액은 상점의 규모와 판매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상권 하나의 전체적인 영업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로써는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정동규, 2017). 기존의 상권 유형화 연구들은 상권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소비자들의 빈번한 상권 재방문과 이용은 상권 활성화를 유발한다(우신구 외, 2010). 인구가 많은 곳에는 상업시설의 매출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입점하는 소매업체의 수와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Sevtsuk, 2014).

        또한, 상권 유형화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을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상권의 지속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의 유형 구분은 성장세나 하락세가 극명하지 않는 상권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권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유동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서울시에서도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와 같이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동인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상권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일과 주말은 유동인구의 변화를 확인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다양한 상업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상업지구는 업무시간인 평일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Oh and Park, 2023). 이처럼 평일과 주말에 따라 유동인구의 소비형태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 상권의 유형 구분을 통해 상권분석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상권의 창업 및 폐업 관련 연구
        상권은 장기적으로 성장 및 쇠퇴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권의 생애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권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권의 변화 과정 관련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특히, 상권의 성장단계에서는 창업이 증가하며, 상권의 쇠퇴단계에서는 폐업이 증가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상권의 활성화 또는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권의 창업과 폐업은 상권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김범식·최봉, 2013; 강태연·박진아, 2021; 이건학, 2023). 상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창·폐업은 도시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현상이며, 접근성 및 업종구성 등의 상권 내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상권의 변화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상권 변화의 중요한 요인인 창·폐업과 다양한 상권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후, 상권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어 상권의 특성과 창·폐업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도시 공간의 측면에서 상권을 다룬 연구들은 상권의 고유한 특성이 해당 지역 사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김진석 외, 2022). 해당 연구들은 상권의 배후지, 지가, 용도지역 등 지역 단위에서 측정된 변수들이 매출액과 생존율, 사업체 창·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Bruderl et al., 1992; 정은애·성현곤, 2016; 김진석 외, 2022).

        구체적으로 사업체의 창·폐업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권 내 특성이 창·폐업률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정란·최막중(2018)은 동종과 이종의 상권 특성과 사업체의 창·폐업률 상관관계를 통해 상권 특성에 따라 교체율 차이를 확인했다. 윤상용(2019)은 프랜차이즈 수, 상권의 규모, 주거 인구 등 다양한 상권 특성과 폐업률의 관계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지역 상권의 특성이 업종별로 일부 특성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Silva et al.(2018)은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매업의 생존에는 장소적 특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방문객 수와 관계가 있음을 밝혀 사업체의 생존 특성은 상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권의 특성 및 가로망의 접근성과 창·폐업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박재홍, 2015; 허자연 외, 2015; 정동규, 2017). 상권 내·외부 특성을 고려한 연구 외에도 상권의 유형에 따른 창·폐업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주재욱·윤종진(2022)은 코로나19 시기에 골목상권, 발달상권 등 상권 유형에 따른 위험률(폐업 가능성)의 차이를 확인하여, 팬데믹과 같은 위기발생 시 취약상권에 대한 식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정민 외(2021)는 상권을 형성하는 내·외부적 요인이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에서 음식점 폐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는 특성이 다른 상권을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상권의 내·외부 특성과 상권의 유형이 해당 상권의 창·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상권 유형은 물리적 환경만 고려하여 정의된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이다. 이는 각 상권의 유형을 하나의 상권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여 같은 상권 유형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내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골목상권의 위치, 지역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여 골목상권별 특성에 의해 영향요인이 창·폐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권별 특징에 따른 창·폐업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창·폐업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일한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상권 내·외부 특성과 상권 유형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서울시의 골목상권에서 어떤 요인이 상권의 창·폐업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상권 유형에 따라 확인한다.

      

      
        5.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의 골목상권을 주말 상권과 평일 상권으로 유형화한다. 기존의 골목상권 유형화 연구는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의 성장과 쇠퇴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상권의 전체적인 변화만을 반영할 뿐, 개별 상권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매출액은 이미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상권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만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유동인구 데이터는 상권을 방문하는 고객 수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상권의 활성화 시간대, 소비자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상권의 개별 특성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권이라 할지라도 요일에 따라 유동인구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해당 상권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요일에 따른 유동인구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인구의 변화를 통해 상권 유형화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상권의 개별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상권별 상권 유형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권의 내·외부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상권 매출액, 사업체 수 등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상권을 유형화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평일·주말 상권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 특성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평일·주말 상권 유형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요일에 따른 유동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상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유동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권의 내부환경뿐만 아니라 상권배후지와 같은 외부환경도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상권 특성은 상권 유형뿐만 아니라 창업과 폐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권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권의 내·외부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각 상권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특성과 상권 유형이 창·폐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권의 창·폐업은 상권의 안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상권 구성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상권의 창·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권의 유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상권의 유형을 고려하였어도 골목상권이나 발달상권과 같이 물리적 환경만으로 정의된 상권 유형의 차이만을 고려했다. 이는 같은 상권 유형이라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권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상권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다양한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해당 상권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골목상권의 유형과 상권 특성이 창·폐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동시에 확인한다는 점과 새로운 상권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연구로서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1. 대상지 및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서울시의 1,090개 골목상권을 <그림 1>과 같이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골목상권은 발달상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인하여 영세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선호한다. 골목상권의 성장은 해당 지역 임대료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골목상권 형성에 기여한 임차인이 이탈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골목상권만의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증가한다(정동규, 2017). 특색을 잃어버린 골목상권은 주변 상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유동인구가 다른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골목상권은 배후지가 주거 밀집 지역에 포함되는 상권으로서 발달상권과 비교하여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기 어려운 환경이다. 골목상권은 주로 역세권 또는 대학가의 위치하고, 많은 사업체와 좋은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발달상권과 비교하여 유동인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골목상권은 유동인구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다른 상권들보다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골목상권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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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y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본 연구는 요일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길단위인구-상권)’의 2019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상권 유동인구 데이터는 서울시 생활인구(집계구단위)를 그리드(50m×50m) 영역으로 배분하고 집객시설과 배분로직을 통해 길단위로 유동인구를 생성한 것을 의미하며(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2024), 해당 상권 영역의 각 월의 요일별 유동인구 평균의 합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3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새로운 상권 영역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부 요인의 경우 2019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인구이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를 제외한 최신의 데이터인 2019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과거의 상권 범위 및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상권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본 연구는 서울시 골목상권 유동인구의 시계열 군집분석을 위하여 Dynamic Time Warping (DTW) 군집분석을 사용한다. 시계열 군집분석은 관측값이 가지는 패턴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관측값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매칭한다. 시계열 군집분석에는 주로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와 DTW가 사용된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시계열 그래프들을 동일한 시점에서 값을 비교하여 시계열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반면, DTW는 인접한 시점의 값까지 비교하여 거리의 합이 가장 적은 경우로 거리를 측정한다.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 분석은 동일 시점에서 값을 측정하기에 상권에서 발생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 의한 변동성을 과도하게 반영할 위험이 있다. 반면, DTW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불일치를 처리하여 실제 유사성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대규모 관측치 처리로 인해 특정 이벤트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사한 위상을 보이는 시점을 찾는데 더 유연적인 DTW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 A=(a1,...,ai,...aI), B=(b1,...,bj,...,bJ)가 주어졌을 때, I와 J는 각각의 시간 길이를 의미하며, i와 j는 각각의 시간 단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DTW는 식 (1)처럼 나타낼 수 있으며, 유사도는 식 (2)에 의해 결정되며 값이 작을수록 유사도가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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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DTW 시계열 군집분석 방법 중에서 분할식 군집(Partitional Clustering)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관측치를 군집분석 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윤메솔, 2020; 김동준, 2022; 박지완 외, 2023). 분할식 군집 방법은 군집의 수를 지정하고 관측치에서 임의의 중심을 설정하여 군집의 중심과 유사도가 높은 객체를 배분하는 방식이다(박지완 외, 2023). 또한, 각 시계열 유동인구 군집의 대푯값을 설정하기 위해 K-medoids를 사용했다. K-medoids 방법은 대푯값을 군집의 중앙값으로 처리하여 데이터의 이상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Park and Jun, 2009). 우선, K-medoids는 주어진 n개의 데이터 중 k개의 대표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 각 i번째 경우에 대해 군집을 형성하고, 군집 내의 모든 데이터와 군집 중심과의 거리를 모두 더한 값을 계산한다. 이러한 값을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비교하여 가장 작은 경우일 때의 대표객체와 군집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각 상권의 요일별 유동인구를 유사한 규모로 특성을 변화하여 주말에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일별 유동인구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한다. 이후, DTW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클러스터의 개수 k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lhouette metric을 기반으로 적절한 클러스터의 개수를 평가한다(da Cruz Nassif and Hruschka, 2012). k개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주어졌을 때, 유동인구 i에 대해 a(i)는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유동인구와의 평균 DTW 거리, b(i)는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 클러스터에 있는 유동인구와의 평균 DTW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유동인구 i의 Silhouette metric의 값은 식 (3)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s(i)의 값이 클수록 유동인구 i가 적절한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 값은 현재 클러스터가 아닌 이웃 클러스터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hen et al., 2017). 모든 유동인구의 평균 s(i)를 통해 전반적인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한 클러스터링의 개수 k를 도출할 수 있다.

        
          
            
              	
                
              
              	
                (3) 
				
              
            

          

        

      

      
        3. 상권 유형화 결정요인 및 창·폐업 영향요인 분석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일 상권과 주말 상권의 유형에서 주말 상권을 통해 상권 유형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말 상권을 1, 평일 상권을 0으로 설정하였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골목상권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의 값을 xi로 주어졌을 때, 승산(odds) Ω(xi)는 주말 상권일 확률 p(Yi=1|xi)을 평일 상권일 확률 p(Yi=0|xi)로 나눈 식 (4)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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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 Ω(xi)에 로짓변환(Logit Transformation)을 취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계수 β는 일반적으로 최대우도법으로 통해 추정이 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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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권 유형별 창·폐업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창업률 및 폐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점포-상권)’의 개·폐업 점포 수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해당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창·폐업 수와 상권별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DTW 시계열 군집분석 및 창·폐업 수와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R.ver.4.2.2.와 Python.ver.3.9.13.을 사용하였다.

      

      
        4. 변수 설정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구축한 주말 상권(1)과 평일 상권(0)으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표 1>과 같다. 독립변수는 상권 특성, 접근성 특성, 배후지 특성, 가로망 특성으로 선정했다. 상권 특성과 접근성 특성, 가로망 특성은 상권 내부요인이며, 배후지 특성은 골목상권의 경계를 중심으로 200m 반경에 존재하는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모든 독립변수는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활용했다. 다만, 통과도는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도로망 데이터를 통해 구하기 때문에 2019년 도로망 기준으로 제작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한다.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and data sources
          
          

        

        
        

        상권 특성은 프랜차이즈 수, 아파트 수, 집객시설 수, 직장인구 수, 업종다양성, 상권면적, 사업체 밀도, 개별공시지가이다. 해당 요인들은 상권 변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다뤄진다(이정란·최막중, 2018; 이동현 외, 2020). 상권 특성 중 업종다양성은 Shannon index를 사용했다. Shannon index는 풍부함과 균등함이라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해 다양성을 결정한다(Shannon, 1948). 해당 변수의 값이 클수록 업종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 특성은 골목상권 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의 유무, 발달상권 인접유무로 설정했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모두 상권에 접근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되어 접근성 변수로 사용했다. 골목상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인구를 가지는 발달상권은 주변 골목상권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접근성 특성 변수로 추가했다.

        배후지 특성은 인근 상권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후지 점포 수와 집객시설 수를 변수로 설정했다. 가로망 특성으로는 통과도를 설정했다. 통과도는 특정 지점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지점들 간의 통로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어, 해당 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이 다른 지점들 간의 연결을 중개하거나 제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Ma, 2020). 해당 변수는 사람이 통과할 확률을 의미하여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가로망 특성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ArcGIS Pro의 Spatial Design Network Analysis(sDNA)를 사용했다.

      

    

    

  
    
      Ⅳ. 분석결과
      
        1. 상권 유형화 및 유형별 공간분포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유동인구의 변화를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활용하기 위하여 Silhouette metric을 통해 2~14까지 군집 개수를 평가하였다. Silhouette metric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값이 가장 큰 k=2가 최적의 군집 수로 나타났다. 최적 군집 수로 설정한 DTW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군집 1은 평일과 비교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유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군집 2는 평일보다 유동인구 수가 증가하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군집 1을 평일 상권, 군집 2를 주말 상권으로 정의하여 서울시 전체 골목상권 1,090개 중 평일 상권은 420개, 주말 상권은 670개로 분류됐다.

        
          
          

          Figure 2. 
				
          

          
            Result of Silhouette metric
          
          

          

        

        
          
          

          Figure 3. 
				
          

          
            Result of DTW time series cluster analysis
          
          

          

        

        <그림 4>는 상권 유형별 공간분포를 시각화한 결과이며, <표 2>는 생활권 권역과 자치구별로 주말 상권과 평일 상권을 분류한 결과이다.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도심권 순으로 주말 상권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 주말 상권이 6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영역 안에 상권이 위치하고 있으면 주말 상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치구 25개 중 해당 영역 내에 주말 상권의 비중이 높은 3개는 강북구(92.86%), 관악구(88.14%), 중랑구(87.59%)로 동북권과 서남권에 위치하며, 주말 상권의 비중이 낮은 3개는 강남구(12.28%), 중구(15.70%), 서초구(16.28%)로 도심권과 동남권에 위치하여 권역의 특성과 유사함을 확인했다.

        
          
          

          Figure 4. 
				
          

          
            Spatial distribution of commercial districts by type
          
          

          

        

        
          Table 2. 
				
          

          
            Distributions of commercial districts by types
          
          

        

        
        

      

      
        2.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3>과 같다. 전체 표본의 수는 1,090개이며, 종속변수는 주말 상권(1), 평일 상권(0)으로 설정했다. 전체 골목상권에서 주말 상권은 약 61%를 차지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골목상권은 주말에 사람이 집중되는 주말 상권인 것을 의미한다. 창업 수와 폐업 수의 표준편차는 각각 15.86과 16.63으로 나타나, 폐업이 창업보다 더 많은 골목상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상권 특성 중에서 직장인구 수, 상권면적, 개별공시지가의 표준편차는 각각 1,201.35, 67.76, 151.66으로 확인되어 골목상권마다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 다양성과 사업체 밀도의 표준편차는 0.42과 0.97이다. 이는 현재 골목상권은 업종 다양성이 유사함을 의미하며, 상권면적이 넓을수록 해당 상권의 사업체 개수도 많은 것을 확인했다. 프랜차이즈 수, 아파트 수, 집객시설 수의 평균은 각각 10.02, 44.99, 13.20으로 확인했다.

        접근성 특성 중 하나인 지하철역이 위치하지 않은 골목상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골목상권에 지하철역이 위치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박지완 외, 2023). 반면, 버스정류장은 약 80%가 골목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역보다 많이 있을 것을 확인했다. 발달상권 인접유무는 각각 약 43%와 57%로 발달상권에 인접하지 않은 골목상권이 인접한 상권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후지 특성인 사업체 수와 집객시설 수는 평균 952.87과 109.88로 확인했다. 가로망 특성인 통과도의 표준편차는 41.75로 골목상권 간의 큰 차이가 없다.

      

      
        3. 주말 상권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주말 상권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말 상권은 1, 평일 상권은 0으로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Hosmer-Lemeshow(HL) 검정법을 사용했다. HL 검정결과, 주말 상권 결정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p-value는 0.11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이 검증되었다(Hosmer et al., 1991). 또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LR chi2)의 p-value도 0.01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for weekend commercial districts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프랜차이즈 수, 아파트 수, 직장인구 수, 업종다양성, 사업체 밀도, 개별공시지가, 지하철역 유무, 발달상권 인접유무, 배후지 집객시설 수는 주말 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상권 특성 중 프랜차이즈 수, 직장인구 수, 개별공시지가는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데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가 상업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해당 상권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하여 소비자들은 다른 상권을 방문할 수 있다.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소규모 상가건물이 많아 다양함과 독특성을 중심으로 기존과는 다른 상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골목상권의 특성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프랜차이즈가 증가하면서 골목상권만의 흥미와 독특성이 사라져 인구 유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장인구 수가 많을수록 골목상권이 발달상권과 인접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상권은 풍부한 배후직장, 교통발달 등의 특징을 가지는 상가 및 오피스 고밀집 지역을 말한다(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2023). 이와 달리 골목상권은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 따라 형성되어 대형 유통시설이 입지가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2023). 이처럼 골목상권은 발달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에 불리한 환경에 있다. 황준원(2022)의 연구에서도 발달상권일수록 방문빈도가 상승하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골목상권은 발달상권보다 경쟁력이 낮아 발달상권과 인접해 있으면 주말에 인구 유입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접근성 특성 중 발달상권 인접유무도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데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결과가 해당 분석을 뒷받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버티지 못한 원거주민들이 전출되어 개인상점들이 프랜차이즈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도혜원·변병설, 2017).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주말 상권 결정에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입점의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저하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파트 수는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은 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배후지역의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지상훈, 2021). 이는 접근성과 이동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권 방문객은 자신의 주거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골목상권을 방문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강현모·이상경, 2019; 황준원, 2022). 업종다양성과 사업체 밀도는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 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다양성은 여가소비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상업 활동을 위한 다목적 쇼핑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이정란, 2017), 사업체의 밀도가 높으면 상권의 소비자 동선이 효율적으로 단축되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김지원, 2018).

        접근성 특성 중 지하철역의 유무는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 데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역이 해당 상권 내에 있어 보행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 골목상권은 이미 성장의 단계를 넘어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상권이 많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강현모·이상경, 2019).

        배후지 특성 중 배후지 집객시설 수는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같이 집객시설은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에 주말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박지완 외, 2023). 또한, 상권에 위치한 집객시설 수는 주말 상권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배후지 집객시설 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배후지 환경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 골목상권 유형별 영향요인과 창·폐업의 연관성 분석
        본 연구는 유형별 영향요인과 창·폐업 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다만,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앞서 회귀분석 모형의 잔차에 대한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White 검정을 실시했다. White 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유의수준이 5% 이하로 나타나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분산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오차를 조정하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했다. 또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계산하였다. 모두 4이하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권의 유형을 더미변수로 설정한 전체 상권 모형의 결정계수는 각각 0.76과 0.81이며, 이는 해당 모형이 76%와 81% 설명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Table 5. 
				
          

          
            Analysi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s for business openings and closings by alley commercial districts types
          
          

        

        
        

        분석 모형의 독립변수 중 프랜차이즈 수, 아파트 수, 집객시설 수, 상권면적, 사업체 밀도, 배후지 사업체 수, 상권 유형은 90% 유의수준에서 창·폐업 수과 양(+)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는 상권 내에 위치하여 집객 효과를 가져와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사업체의 창업을 증가시킨다. 반면, 프랜차이즈가 증가하면서 기존 비프랜차이즈 점포의 폐업을 유도하여 프랜차이즈 위주 상권으로 재편되어 폐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진석 외, 2022). 아파트 단지 수가 많을수록 골목상권 내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며, 잠재적인 고객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권 내에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상권 경제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창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권 내에 주차 공간, 도로교통, 공공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체가 입지 가능한 공간이 한정적이다. 한정적인 공간에서 경쟁 사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폐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객시설은 소비자풀을 형성시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 사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창업 수가 높아지게 되지만, 상권 내에 사업체들이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면서 폐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권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상업 공간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기업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폐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밀도가 높으면 집적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만(Broersma and Oosterhaven, 2009), 사업체 밀도는 한계효과가 존재하여 적정수준을 넘어가면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이정민 외, 2021). 이는 서울시의 골목상권들의 다수가 적정수준을 넘어갔다는 것과 한계효과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일 상권의 창업 수 및 폐업 수 회귀분석 모형 결정계수는 각각 0.75과 0.83이며, 주말 상권의 창업 수 및 폐업 수 회귀분석 모형 결정계수는 각각 0.78과 0.83이다. 각 모형의 창·폐업 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는 전체 상권 모형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변수에서 차이를 확인했다. 업종다양성은 평일 상권에서는 창업 수와 양(+)의 관계, 주말 상권에서는 창·폐업 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말 상권에서 버스정류장 유무는 창·폐업 수에 양(+)의 관계, 배후지 집객시설 수는 창·폐업 수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직장인구 수는 평일 상권에서 창업 수와 양(+)의 관계, 통과도는 주말 상권에서 창업 수 및 폐업 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평일 상권은 주말에 유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평일에 방문하는 직장인구가 중요한 소비자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평일에 직장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경우, 그들은 잠재적인 소비자로 기능하기에 창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양한 사업체의 집적으로 점포 간 업종 연관성으로 인한 점포의 매출 향상으로 신규 사업체가 개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만들어지기에 창업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정란, 2017). 다만, 주말 상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징을 가지기에 이미 다양한 업종들이 다수 존재하여 새로운 업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창업 수를 낮추며, 업종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상업 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객의 성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 정류장의 유무는 소비자가 상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유동인구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사업체들은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어 창업 수가 증가하지만, 다양한 사업체가 해당 상권에 진출할 수 있어 폐업 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배후지 집객시설 수가 많은 주말 상권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해당 상권 안에서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워 창업 수가 낮아지며,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 기존 사업체들의 폐업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통과도가 높다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상권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경로를 많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중심지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 지역에 이미 다양한 사업체들이 입지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존 사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업 수를 감소시키고, 이는 신규 창업자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 창업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말 상권은 평일 상권보다 창업과 폐업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는 두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창·폐업 수의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골목상권 안에서도 유동인구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골목상권 유형을 도출했으며,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했다. 또한, 영향요인과 사업체 창·폐업 사이의 관계를 상권 유형별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통해 주말에 나타나는 상이한 유동인구의 패턴으로 주말 상권과 평일 상권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2019년 서울시 골목상권의 약 61%는 주말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 상권임을 확인했다. 또한, 상권 유형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았다. 해당 결과를 통해 상권의 유형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도심권과 동남권은 평일 상권이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도심권은 국제문화교류와 관광의 중심지이며, 동남권은 서울의 업무중심지이기에 해당 지역들은 발달상권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상권은 주변 골목상권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에 골목상권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골목상권 안에서도 위치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요일에 따른 유동인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골목상권에 동일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상권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DTW 시계열 군집분석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상권 유형의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결정요인 중 아파트 수, 업종다양성, 사업체 밀도, 배후지 집객시설 수가 주말 상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객시설은 배후지에서도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주말 상권을 결정하는 데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프랜차이즈 수, 직장인구 수, 개별공시지가, 발달상권 인접유무는 주말 상권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 전략은 상권 내부 특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가로망, 배후지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의 상권 특성을 확인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증가하여 상업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해당 상권은 매력도가 감소하게 되어 방문객들이 다른 상권을 방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골목상권에 ‘~리단길’과 같은 하나의 정체성을 상권에 부여하여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상권의 창·폐업 수와 상권의 내·외부 특성과의 관계를 상권 유형별로 확인했다. 전체 상권 모형에서는 프랜차이즈 수, 아파트 수, 집객시설 수, 상권면적, 사업체 밀도, 배후지 사업체 수, 상권 유형은 창·폐업 수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권의 내·외부 특성은 상권 유형에 따라 창·폐업 수와 서로 다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업체 밀도는 소비자들을 유입하는 상권활성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폐업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다수 서울시 골목상권은 밀도에 따른 한계효과가 나타나 폐업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폐업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사업체 밀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밀도에 따른 한계효과를 분석하지 않아 해당 효과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워 향후 심도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골목상권의 내·외부 특성 특성을 반영하여 상권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상권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상권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자체 전체에 대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골목상권의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서울시 골목상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사업체 개설의 타당성 및 폐업을 감소시키는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사업체 밀도, 직장인구 수 등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상권 유형화 영향요인을 분석했지만, 상권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정성적 요인은 다루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골목상권을 대상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다른 상권에서도 일반화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발달상권이나 지방의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COVID-19 기간을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의 내·외부 특성들이 상권유형별 상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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